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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겨울의 방, 겨울의 방> 피그먼트 프린트 1986 Ò Bernard Fau-
con

연출사진의 새로운 장을 열면서 전 세계적 주목을 
받았던 베르나르 포콩(Bernard Faucon)의 전시가 부산 
고은사진미술관에서 열렸다. 총 88점의 작품으로 구성된 이번 
해외 교류전은 포콩의 사진 철학이 현대사진에 주는 의의를 
탐구하기 위해 기획됐다. 포콩은 <마네킹 시절>, <여름캠프>로 
대표되는 유년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기억을 연출하여 
사진 속 현실로 재현하려 했다. 이처럼 현실을 기반으로 한 
환상적 이미지는 사진으로 찍을 수 없는 것을 포착하려 한 포콩 
작업의 주를 이룬다. <방> 시리즈, <우상과 제물>, <이미지의 
종말>에서도 역시 잃어버린 시간을 추적하는 작업의 맥락이 
이어진다.

<사랑의 방, 열 아홉 번째 사랑의 방> 피그먼트 프린트 1986 Ò 
Bernard Faucon

<글쓰기, 아마도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.> 피그먼트 프린트 
1992 Ò Bernard Faucon

<우상과 제물, 작은 나무> 피그먼트 프린트 1990 Ò Bernard 
Faucon

베르나르 포콩(Bernard Faucon) 1950년 프랑스 프로방스 
압트 출생. 파리 소르본대 철학 전공. 400회 이상의 개인전 개최. 
그랑프리 내셔널 사진상(1989), 레오나르도 다 빈치상(1991) 등 
수상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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